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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pastors' wives' work experience.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7 pastors' wives who have worked for their 
companies for more than two years and ha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hrough 
these interviews, this study demonstrates and analyzes their experience. As a result, there 
are four main components and twelve subordinate components, that is, ‘Pastors' wives put 
on constraints’, ‘A journey of life surrounded by other's eyes’, ‘Life as a stranger’, and 
‘God is calling me to serve with love’. The pastors' working wives who engage not only 
in the church but in the working place are physically and emotionally burdened as they 
are preoccupied with guilt and feeling lonely without anyone to share their situations. 
However, they recognize that they are useful in faith, and thank to God due to filling their 
lives with meaningful things. Lastly, this study offers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pastors' working wives' experience and proposes a need to see it in a new viewpoint.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se findings will provid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pastors' working wives, and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 suitable supportive system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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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30여 년간 취업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양상을 보이면서(김기현, 

2001) 2017년 3월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16년 까지 여성 취업률이 56.2%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

구의 점차적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의 기대가 위협 받고 있는 현

실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이숙

정, 2011) 사회적으로 여성 직장인 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주부

로서의 역할 양립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역할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기혼 여성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여러 연구들에

서 이들은 직장생활 유, 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일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기혼 여성 직장인의 역할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손영

미, 2015). 그리고 30-50대의 한국 기혼여성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한 가영희(2006)

의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 여성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미혼자보다 직장인과 주부로서

의 역할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남편(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고 다양한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 하며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 사모로써 교

회와 가정에서 완전함을 갖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 사모 2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분석한 김나미(2016)의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종류

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고단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목회자 사모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문헌들을 이용

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한 연영숙(2013)의 연구에서 사모들이 일상에서 자주 교우들에게 

평가대상이 되어 지면서 심적 부담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것으로 인해 목회자 사모라

는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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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오스왈드(Roy M. Oswald)가 지은 ｢목회자의 자아 돌봄｣이라

는 책에 따르면 목회자 사모들 중 1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모들 보다 젊은 사모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했다. 반면 정신적 피로도에 있어서는 젊은 사모들 보다 1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모들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통계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목회

자 사모들이 목회 초기부터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장기간 사역을 하

고나면 정신적 피로도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종환, 2005 재인용) 이로써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사역까지 잘 감당

해 나가고자 애쓰는 직장인 목회자 사모들의 심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감은 더할 것이

라 생각되어 진다.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자아성취를 하고 또 일면으로는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반 기혼 직장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보

다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은 사모라는 입장에서 갖는 특수함과 교인들이 

사모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 이미지로 인해 더욱 많은 상황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목회자 사모들과는 또 다른 현실적 난관들에 직면할 일들

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목회자 사모는 자신의 성향이나 요구

사항 보다는 교우들의 시각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부여되는 정체성’(안석모, 2005)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자아실현을 위한 이유에서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는 일반인 직장인 기혼여성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

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목회

자 사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에서의 평가적 시선과 크고 작은 제약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그동안 목회자 사모와 관련하여 시행된 연구로는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김나미, 2016), 자기소외

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에 대한 연구(전정희ㆍ한재희, 2012), 목회자 사모가 

목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김상태, 1992),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 다룬 연

구(김신섭ㆍ정구철 2015), 국외 연구로 목회자 배우자의 역할을 다룬 연구(Hack, 1993), 

목회자 아내의 스트레스와 정신분석과 관련된 연구(Roberts, 2004) 등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목회자 사모

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인간관계, 정체성, 역할, 정서적 어려움 등을 다루고 있었는

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었고 특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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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국내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 목회자 사모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그들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교인들

의 신앙생활, 교회운영, 그들의 가정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

이기에(오원택, 2004) 이들의 고통을 조정해 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이해받

고 신체, 정신, 사회, 영적으로 더욱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 고통예방을 위한 방안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해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특성의 공통점을 도출해 내는데 유

용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을 상황적, 시간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목회

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의미구조와 본질을 밝히기 위해 시도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사모로서의 직장생활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연구 질

문을 통해 직장인 목회자 사모의 경험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하고 분석 및 기술하여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고충들로 말미암아 신체

적,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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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연구

1. 목회자 사모

“목회자 사모는 일반 신앙인과 다르다.”, “사모는 사모다워야 한다.”, “목회자 사모의 

제대로 된 역할이 교회를 살린다.” 등은 목회자 사모를 향한 외부의 일반적인 목소리 

이다(홍용인, 2010). 목회자 사모는 일반적인 기혼여성의 특성과 더불어 목회자 아내라

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이들의 정체성과 상황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

고 있다(김신섭 외, 2015: 243). 목회자 사모를 대상자로 하여 진행된 한 질적 연구에

서도 사모들은 “내가 목회자인 남편의 아내인지, 교회의 사모인지 역할에 대한 혼란”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전정희 외, 2012). 윤상현의 연구에서 한국 교회

에서는 목회자 사모에 대해 사명감을 아는 여성,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 겸손한 여성, 

현숙한 여성, 대화하는 여성, 감사하는 여성을 드러내는 순종형 사모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윤상현, 1989: 45-55). 비록 최근 들어 목회자 사모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에 의

한 평가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던 사고방식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좀 더 한 사람

의 인간으로서 개별성을 존중하려는 방향으로의 부분적인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역할 요구 및 목회자 사

모라면 이래야 한다고 하는 정형화된 인식이 있다. 이러한 목회자 사모들에게 제시되

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형성 되었다 기 보다는 사회통념적인 인

식에 흐름을 탄 것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최미선, 2007: 13-15).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시대와 사고의 변화 양상과는 별

개로 말없이 남편(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고 다양한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 하며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목회자 사모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완전함을 갖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 아내의 정신건강과 영적안

녕에 관한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

아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고단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고(김나미, 2015: 254-255), 또한 

연영숙(2013)의 연구에서 보고 된 바로는 목회자 사모는 일상에서 자주 교우들에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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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상이 되어 지면서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인해 목회자 

사모라는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한계선을 긋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까지 논의 되고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사모들

의 고단한 삶과 그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

들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목회자 사모들도 여느 다른 여성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 

나름의 자기실현에 대한 소망과 존재 가치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주변 환경들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여되어 가는 것으로 

인해 본질적인 자신들의 모습이 빛바래 가는 것을 보면서 정체성의 혼돈과 자아실현

의 기회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모들의 정체성 혼란들이 교회 

내에서 기대하는 사모 상으로 자신을 끼워 맞추어 살아가도록 가면을 쓰게 하는 상황

을 이끌어간다. 이는 목회자 사모들의 삶의 무게를 가중 시키고 자존감을 낮추게 만든

다(최미선, 2007).

따라서 목회자와 교회, 주변 상황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 안에 고정된 역할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

복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모의 모습과 교회 내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2.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최근 30-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정 1,185만 8천 중 529만 

6천 가구가 맞벌이 가정으로 유배우 가구 전체의 44.9%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통계청, 2017) 이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보편화와 변화되는 

경제구조 및 가족구조,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의 현실화와 관련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

다고 볼 수 있다(강혜숙, 2007: 2,4,9,13 ; 유성경 외, 2012: 2-3).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환경에서 기혼 여성들이 

체감하는 역할비중은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의 잔존과 관련한 역할 비중의 과중

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진숙ㆍ최원석, 2011: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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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와 비교하였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가정 내에서 감당해

야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내지 못하고 때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김근식ㆍ윤옥화, 

2009: 169).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후 며느리, 어머니, 아내와 같은 다중역할을 감당

해야하는 과정에서 역할긴장 및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여

가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로 부터의 단절감 등을 경험 한다고 한다(남순동, 

2009: 8-11). 더군다나 기혼인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에 있어 송다영 외

(2010)의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인 여성의 스트레스가 증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기혼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직장 내에서의 역할과 가정 내에서 

책임으로 인해 육체적, 심적 부담이 남성에 비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진숙과 최원석(2011)의 연구에서는 후기산업사회 이후 맞벌이 가정이 증가해 

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의 부여 과정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다중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 내

의 역할 수행에 대한 여성의 부담감은 여전하며 이로 인한 역할 갈등에 처해 있는 것

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어려움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물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

어진 역할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도움을 간구하며 감내해 갈 

것이나 다중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반인 기혼여성취업자가 

경험하는 다중역할에서 사모로서의 역할과, 교회 내에서 바라는 사모상의 기대치가 중

첩되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 부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상당수의 기혼취업 여

성들은 수퍼우먼 신드롬(Superwoman syndrom)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Shaevitz(1984)에 의해 처음 정의된 개념으로 기혼 유자녀 취업 여성들이 여러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저하와 대

인관계의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Shaevitz, 1984; 한경훈 

외 2015: 26). 목회자 사모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교회 내에의 사역 범위가 불문명한 경우가 많아 여

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요구 되는 일들은 다 감당해 내기가 힘이 든다(김나미, 2015: 

254-255).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모라고 해서 교회에서 사모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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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대한 평가 앞에 제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모가 직장 생활 

하느라 사모 일을 제대로 못해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 앞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

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이에 더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해내려는 과정이 

일반 직장여성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회

자 사모는 더욱 심각한 피로와 수퍼우먼 신드롬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목회자 부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모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건

으로 인해 자기개발을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러한 주장은 목회자 사모들이 자신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

울이고 있으나 다양한 상황적 제약들이 이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주봉채, 2005: 37-39). 

이처럼 일반인 취업여성이나 전업주부로서만 있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

는 목회자 사모가 더 많은 다중 역할 감당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예

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겪는 어

려움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서 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모로서, 직장인으로

서, 또한 가정주부로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

악하고 밝혀내고자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얻어 질적 연구 중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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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풍

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목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부산, 경남지역내의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

에서 목회자 사모로서 지낸 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으로 하였고 둘째 기준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경험이 2년 이상인 자를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또한 연구의 구체

적인 주제와 목적 및 진행과정,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 한 후 참여의사 확인 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총 7명이었다. 표본 수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지

켜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특성상 유사점을 가진 참여자들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 수

집을 시행할 때는 6∼8명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Kuzel, 1992: 31-44).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8.3세였다. 결혼 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 다양 했

으며 직장생활 경력도 4년부터 19년까지로 다양했다. 남편 목회자의 목회구분은 7명의 

참여자 중 한 사람만 담임 목사였고 나머지 6명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ge(yr)
Type of 

occupation

 Career 

duration of 

occupation(yr)

Marriage 

period

Pastoral division 

(husband)

Participant 1 39
a public service 

employee
13 11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2 38 employee 4 6 pastor in charge

Participant 3 41 nurse 17 13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4 31 chemist 5 3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5 35 nurse 5 6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6 44
elementary school

teacher
19 15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7 44
kindergarten 

teacher
18 13 assistant pastor



168  󰡔신앙과 학문󰡕. 23(1).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약 2개월이었으며 자

료의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해 나가면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 하였

고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2회∼3회까지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120분이었

다. 주요 질문은 “목회자 사모로서의 직장생활 경험은 무엇입니까?”로 비구조적이며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했고, 참여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 주저하는 경우 진술내용에 따라 준비한 부

가적 개방질문을 이어나갔다. 부가적 질문 내용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할 때 가장 보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

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을 다님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직장인 

목회자 사모로서 삶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사

모로서 직장을 다님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면담 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능한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답이 유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어조, 표정, 손짓 ,웃음이나 눈물) 모두를 누락

시키지 않도록 메모와 관찰을 하며 참여자의 동의 후 녹음을 하였고 메모는 면담도중

에는 참여자의 표현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하면서 참여자와 면담

을 마친 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각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더 이상 나

오지 않을 때 까지 면담을 진행하였고,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축출하고 

부족하다 판단된 내용은 면담을 재 시도하거나 전화 통화하여 질문을 하였다.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판단중지를 하였으며, 

연구자의 가정과 기준의 이해에 관련된 검토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 모두를 녹음하였고 참여자가 진술한 그대로의 언어로 녹음된 내용은 필사한 

후 원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녹음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확인 하였다. 면담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의 진술에서 그것이 가지는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들이 경험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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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진술의 윤곽을 파악하였다. 둘째, 진술된 내용에서 목회자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의미들을 추출한 후 이를 참여자의 경

험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주제로 분류 하였다. 셋째,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중심의미를 연구자 관점의 언어로 변화시켜 기술함으로서 주제를 구체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해서 분석하고 수정을 하면서 도출된 자료

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료의 차원과 속성을 고려하여 상ㆍ하위 구성요소들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도출된 중심의미들을 일관성 있는 관계들로 통합시켜 

목회자 사모의 관점에서 직장생활 경험의 의미에 대한 상황적 구조를 구성 하고 이것

을 통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일반적 구조기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하위구성요소로는 12개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에 의해 제시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

으로서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따랐다(Lincoln, Guba, 1985: 294-331). 

첫째,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회자 사모로서의 입장에서 2년 이상

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목회자 사모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참여자

중 2인에게 다시 읽도록 하는 member check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동일한 기술이

라는 확인을 얻었다. 둘째, 연구의 적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목회자 사모

를 참여자로 선정하고 참여자 7명에 대한 총 면담 횟수는 17회였다. 면담이 진행되면

서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여 직장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

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때 까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하여 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자 면담에서부터 필사까지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 한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의 언어로 상ㆍ하위 구성요소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 이

에 대한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 1명과 질적 연구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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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교육을 받은 박사과정생의 자문을 받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 학회를 통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이수함으로서 질적 연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았고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로서 16년 이상의 임상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심의 승인(KU 

IRB 2017-0051-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로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방법, 주요 질문, 면담 시간, 자

료 누락 방지를 위해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 참여자의 신분에 대한 익명성 보장, 

원치 않을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가능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 또

한 참여자가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확인 후 스스로 참여여부를 결정하

도록 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했다. 음성 파일을 포함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개인 컴퓨터에 저장 후 연구자만 알 수 있는 패스워드를 걸어 타인에게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한 상태에서 3년 동안 보관하고 연구자가 직접 모든 자료의 보안유지

에 관해 관리 할 것이다. 연구 자료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

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석을 마친 자료들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할 

것임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편안해하는 장

소를 직접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면담에 응한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구조는 4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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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소가 도출 되었다. 4개의 구성요소는 ‘사모라는 이름의 굴레’, ‘시선 속에 갇힌 

인생’, ‘이방인으로 살아감’,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로 확인 되었다. 

Table 2 Components of Work experience of pastor's wives

category sub-category

Pastors' wives put on constraints

It is unfair but can not rebel myself

A life that is always burnout

Wearing a mask in my life

A subtle restriction

Feeling so sorry that they can not take 

care as a mother’s role

Live a life with debt

A journey of life surrounded by other's eyes
Get discouraged by other’s eyes

The path of a sad double standard

Life as a stranger
Shadow life of a pastors' wife

There is no one to open in their hearts

God is calling me to serve with love
Feel as an useful person

Feeling satisfaction and alive

1.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 기술

(1) 굴레로 덧 씌워진 사모의 자리

면담에 참여했던 목회자 사모들은 사모라서 직장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

고 특히나 남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에서 사모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사모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의 짐이 되

어 교회에 있는 시간동안에는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보상심

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늘 사모와 직장여성이라는 양 갈래 길에서 어느 하

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자신이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직장

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견을 표하지 않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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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 사모는 다르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 때때로 서러움과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

자 사모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녀 아무리 피곤해도 체력을 쥐어짜 가며 살아가는 삶

이 고단하다 표현했다.

또한 사모로서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고 살

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물질부족

으로 자녀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 아파하는 사모들도 

있었다. 

 

① 억울해도 반항하지 못하는 자신

참여자의 대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서, 더군다나 사모라서 다

른 직장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거나 자신의 일이 아닌 업무가 주어져도 반

항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직장에서 제가 사모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요. 화도 못 내고, 억울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게 힘들어요. 다른 동료가 저한테 함부로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하니

까 계속 함부로 대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보직을 많이 맡기세요. 못한다고 징징거

리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이 사모라고 하던데 희생도 안하려고 하고 사랑이 없어’ 라고 평가하

거든요. 내가 사모라는 걸 이용해요. 남들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요. 

그런 분들이 ‘교인이∼’, ‘사모가∼’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평신도 보다 

더 참아야 해요. (참여자1) 25세부터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처음 직장생활 할 때는 

제가 사모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사모가 되면서부터 제가 더 노력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더라구요. 늘 참고 좀 부당하다 싶거나 저에게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주

어진다 해도 그걸 일일이 따지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걸 그냥 수년 동안 묵묵히 참고 하다 보

니 오히려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참여자 5) 직장에서는 내가 목회자 아내라는 

걸 다들 아니깐 행동이나 말투에 제약이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늘 신중하게 판

단한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목회자 사모니까... 목회자 사모라는 이름에 부정한 이미지 주

지 않으려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야말로 묵묵히... (참여자 6).

② 늘 소진되는 고단한 생활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사모로서 더 모범을 보이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과중한 업무에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 할 수 밖에 없다 하였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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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예배드리러 가는 날, 특히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일을 섬기는 것으

로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다른 사모님들처럼 평일에 있는 교회 행사나 특별 집회 같

은 것에 참여해서 섬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나 미안함을 씻으려는 마음이 크

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너무 고단하고 때때로 소진됨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직장에 다녀서 평일에 있는 예배나 기도회, 모임 같은 데는 잘 못나가지만 직장인 사모

라 해서 역할을 적게 하지는 않아요... 성도들한테 전화심방도 해야 하고 주중에는 기도문도 짜

고 QT하고 단톡방에 그날 그날의 QT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

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나도 이런 걸 잘 해내고 싶은데.. 너무 버겁다고 느낄 때가 간간히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버거운게 아니니깐 내 스스로도 아쉽고..(참여자 1) 같은 직장에 다니

는 사람들은 동료지 친구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Refresh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이 돈을 벌어야하

고 직장에 나가 있지 않는 시간에는 교회 일에 매진해야 하고... 내 시간이 없어요. 진이 빠져

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푹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직장일 하느라 온전히 매진하지 못했던 

사모로서의 역할에 퇴근이후의 시간을 써야 하니까...(참여자 2)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아주 큰 대형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가입해 주고 사례비도 많은데.. 목

회자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안되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

만 4대 보험도 안 들어 주고 사례비도 제 월급의 1/2정도 밖에 안돼요. 고단함의 연속이지만 제

가 벌 수 밖 에 없죠(참여자 3).

③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

참여자들은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순종적이고 

건전한 사모상을 보여주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추어진 얼

굴로 살아간다 했다.

저희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너무 베일이 많아서 싫었어요. 어딜 가도 어딜 가는지 

말을 안하고 출타한다고... 이런걸 보면서 전 절대 사모 안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모가 됐

네요. 그냥 목사님과 결혼하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사모가 되는 거니까..이렇게 사모가 되어

서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이 ‘네∼네∼’하며 생글거리고 다녀요. 나 자신은 뒤로 감춘 채....(참

여자 5) 목회자 사모가 직장을 다닌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한번은 주일날 온종일 제가 

교회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이 사모가 저리 피곤해 보여서 어쩌냐, 

교회일에 써야할 힘을 일 다닌다고 다 써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참 속상하더라구요. 그래

서 교회에 있을 때는 얼굴 화장이나 표정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고단해 보이지 않으려고..(참

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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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근한 제약

면담에 참여했던 사모들은 교회로부터 오로지 사모로서 지내면서 남편 목사님 사역

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요구 받는다 

했다. 이러한 요구가 귀한 일 인줄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장을 쉽사리 그만두

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주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직장이 허락 된 것 또한 하나님

의 계획하심 속에 있을 진데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을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주님이 인도하신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차 이 일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해 나갈 청사

진이 그려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직장 다니는 걸 직접 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근히 직장

을 관두고 사모역할에 매진할 것을 원하죠. 그걸 대고 ‘사모님 직장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경

우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때때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속상해요 진짜...(참여자 

3) 기본적으로 목회자 사모는 교회에서 원하면 언제든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번 교회에서 제가 복직할 때도 사모님 복직하시면 목사님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

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되면 사모는 일을 그만둬

야 된다, 이런게 있고 부목사님 사모도 일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제 친구는 그래가지고 

일을 그만 뒀어요(참여자 5). 그래서 내가 내 직업 선택이 내 의지보다 남편의 교회의 분위기, 

성도의 시선에 휘둘린다는 게 되게 처음에는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나도 사명이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드니깐 내 마음에 부딪힘이 컸거든요. 되게...암튼 교회에서 사모가 일하는 건 그리 

반기는 일은 아니예요(참여자 6). 

⑤ 채워주지 못해 미안한 엄마의 자리

평소에는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선 사모로서 거의 달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

게 엄마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자녀들에게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

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예외 일수도 있으나 목사님의 사례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월급이 아닌 사례비이기에 경제 사정이 늘 어려워 더 좋은 필요와 기회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 될까봐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말했

다. 어떤 참여자들은 형편이 어려워 아무리 절약하며 살아도 대출로 대출을 막아낸다

며 물질적 고단함을 표현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하니 하나님이 저의 직장생활을 통해 채워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

이 들고, 너무 자기 합리화 인가요? 때때로 저도 내가 내 맘 편 하려고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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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자리다, 이곳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전하고 물질도 주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합

리화가 아닌가 고민하기도 해요. 목사님 사례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할 때 필요한 돈 

조차 채워 줄 수가 없어요. 한번은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중 여러 명이 유치원 마칠 

때쯤 발레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간데요. 자기도 발레 배우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근데 전 그걸 

보낼 형편이 안돼요. 너무 속상하고..흑흑...(눈물을 흘리며) 애한테는 미안하고. 큰애도 학원 보

낼 돈이 안돼서 늘 힘든 상황이예요. 때때로 큰애 학원비가 며칠이라도 늦을 때면 애한테 불이

익이나 안 좋은 시선이 가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가끔 너무 돈이 안돌아 가면 한 두달 정도 학

원을 쉬게 할 때도 있어요. 애 한테는 미안하고 내 스스로는 서글프고... 대출로 대출을 막고 있

는 상황이라 카드 비가 나가는 시기가 되면 그걸 못 채워 넣을까 전전긍긍입니다(참여자 6). 애

들이 병이 나도 빠른 조취를 취하기 힘드니까 애들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안 좋

았어요. 한번은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바빠서 집에 있는 감기 시럽을 먹이고, 

주일 아침에 애가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여서 오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기 전에 주말에도 

하는 병원을 데려가 볼까 하다가 주일만 이라도 평소에 직장 때문에 더 하지 못했던 사모의 역

할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주일 내내 애를 방치하는 게 되어 버렸어요. 저녁

예배 까지 마치고 나니 애가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죠.. 폐렴이었어요.. 너무 미안 했어요 

애한테.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난 내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질까봐, 또 

직장안다니는 사모님들께 미안한 마음에 우리 애 병을 키웠어요(참여자 5).

⑥ 늘 빚 진자로 살아감.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야 할 때 한계를 긋고 

있다는 생각을 비롯해 다른 사모들처럼 충분히 목사님과 교회 일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과 사모로서만 살아가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늘 빚 진자 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평일에 있는 기도모임, 예배, 특히 새벽기도

에 잘 참여하지 못 하는게 신경 많이 쓰이나 봐요. 교인들 눈치도 보이고... Main은 목회자 사

모라는 것이다. 새벽기도에 좀 더 충실해라 등의 요구를 하는데 다 해내기가 벅차요.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저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 눈치가 

보이겠어요(참여자 2). 교회에서도 내가 일하는 사모라고 되도록 예배가 아닌 그냥 그룹 모임 

같은 곳은 권하지 않더라고요. 이래 저래 배려받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빚진 것 같이 무거워

요. 그래도 내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봉사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 안하는 다른 사모들한테 미안하고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제 내면속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고 우리 남편이 타 지역으로 목회 자리를 옮기려 해도 지금 거주하

는 지역을 떠나는 게 어렵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남편의 

사역지를 한계 짓는 느낌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참여자 4).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

신 길이니 성실히 임하자, 죄책감 느끼지 말자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직장생활 하느라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모의 본분을 좀 더 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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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위해 내 일을 버려야 하나 하면서 양가감정을 느껴요. 직장 안다니는 사모님들이 내 몫

까지 일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힘든 문제 인 것 같아요(참여자 4).

(2) 시선 속에 갇힌 삶 

참여자들은 본인을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모들처럼 목회자 

사모로서만 보여 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사모인 직장인, 교회에서는 직장

인 사모로 바라봐 지면서 사모라서 요구되어 지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이중 잣대,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모역할을 제대로 해내는지 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들 때문에 

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평가를 받

는 입장에 있다 보니 스스로도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고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된다

고 하였다.

① 수많은 시선으로 자꾸만 움츠려 드는 자신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에 비해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고 평가의 자리에 오르내리는 경우

가 많아 마치 교인들이 시어머니고 자신이 며느리가 된 듯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였다.

목회자 사모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교회 일에 불성실하다고 여기고 마땅치 않다고 볼 때가 많아

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직장일도 주의 일도 충성을 다하려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

님께로 부터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어요. 때때로는 정말이지 탈출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평가

하고 판단하는 시선에서...(참여자2) 목회자 사모가 무슨 돈을 벌러 나가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직장생활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마치 나를 세속에 물든 사모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조차도 정말 그런가 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목회자나 사모는 참으로 은혜받기 

힘든 자리 같아요. 주일에도 늘 봉사해야 하고 교인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예배에 집중이 안돼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 피곤하다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되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힘들어요. 교회에는 천 명의 시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모가 직장을 다닌다던데 

사모역할로 잘 할라나?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목사 

사모라던데 뭐가 다른지 관찰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마음가는대로 하지 못하고 위축되요 

제 입장에서도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소한 지적도 받고 싶지 않은데 간간히 사소한 지적이 

크게 다가오죠(참여자 3). 한번은 주일날 온종일 제가 교회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서 교회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냐는 식의 말을 했어요. 진짜 속상하더라구

요. 전 저 사모가 피곤한데도 저리 열심히 애쓴다 같은 말을 듣고 싶은데.....(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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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러운 이중 잣대의 길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직장에서는 사모라는 입장이 덧 씌워져서, 교회에서는 직장

을 다니다는 입장이 덧 씌워져서 평가되어 지고 있다 말하며 어느 입장이 되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봐 지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근데 나는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쁜 것, 시간이 없는 것 보다 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게 더 힘이 들어요. 직장생활 하는 바쁜 사모니까 더 너그럽게 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모라고 해서 더 피곤하게 보여 지는 것, 예배시간에 좀 더 일찍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안 될 일이지요. 사모가 직장 다닌다고 제역할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

은 비롯한 예배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거든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라면 “저 사모 

어디 아픈가? 무슨 일 있나?” 하겠지만 직장 다니는 사모를 성도들은 사모가 직장 생활하느라 

사모역할을 등한시 한다고 판단하거든요(참여자 1). 내가 처한 곳에서 성실이 살아내고 내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여겨지는데 사람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니까 회

사에서도 내가 목회자 사모라는 걸 이용해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든지, 조금만 실수가 있

거나 부당하다는 발언을 할라치면 나라는 개인이 욕먹을게 아니라 목회자 사모가 왜 그러냐는 

소리를 듣게 되니 제 입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걸 모두가 아는데, 평판이 나빠지는 상황을 만들

어 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자 사모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대적 헌신, 완

벽함 등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참여자 2) 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은 직장동료로서 봐져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일로만 평가 되도 전 기독교인 내지는 사모라는 

게 덧 씌워져서 평가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속상하고. 일단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군다나 목

회자 사모라고 하면 기대치 내지는 기준치가 높아지고, 나로 인해 기독교가 평가 된다든지 목

회자 사모가 욕을 먹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늘 신경이 쓰여요. 직장 생활 내에서 

제가 목회자 사모라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최고 높이에

요. 지나치게, 크리스챤에 대한 도덕적 기준도 높은데 거기에다가 사모라는 입장까지 엎어버리

면 이게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hyper죠(참여자 6). 

(3) 이방인으로 머무는 삶

참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어디에도 소속감이 없이 늘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 때때

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교회내의 다른 사모들에

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모임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겉도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일주일 내내 직장 일에 지쳐 있어도 재충전 할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교회 내 직장 

안다니는 사모님들한테 미안해서 본인 마음 나눌 곳이 없고 성도들에게는 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직장을 다니던 안다니던 모든 사모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여기도 저기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림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섬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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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사모가 나눌 수 있는 언행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말 하였다. 

① 그림자 같은 사모의 인생

참여자들은 남편 목사님이 가는 데로 따라간다 하면서 이것은 사모라면 어느 정도

는 인정을 하고 지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불만은 아니나 본인의 직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다는 점이 서운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에 수용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목사님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모인 저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오로지 목사님을 내조

해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져 있는데 저는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있으니까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의 직장 생활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안돼요. 사모만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고 사모들은 철저하게 묻혀 있어야 해서... 물론, 사모들

이 많은 사역에 나서서 일을 하면서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의 사모들은 저의 경

우와 유사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익명으로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모들은 사모가 되기 이

전에 대부분 교회 안의 어떤 리더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모로 가게 되면, 특히나 교회에서 반

기지 않는 직장 다니는 사모라는 입장이 되면 더 주눅이 들어서 사모로 가면 게다가 대형교회 

일수록 거의 그림자로 묻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모님은 목사님 따라 가는 게.... 목

사님 소속이고 목사님한테 붙은 1+1이에요. 아쉬운 소리 해야 할 때가 있기에 평소에 진짜 열

심히 일하고 동료들이 하 기 힘들어하는 일 해줘 가며 사정을 봐주죠. 사모는 그림자 같은 존

재고, 사모의 사생활은 절대 드러나면 안 되고, 직장생활 한 다해서 옷차림이 호화 스러워서도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진짜 별거 아닌데도 남에게 도움 주게 되면 그것조차도 철저히 비밀

로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것 조차도 못하는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참여자 7)

② 속마음 말 할 곳이 없음

직장에서는 자신이 사모라는 걸 알기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교회 내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사모로서 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모라는 자책감으로 인한 미안한 마음에 할 

말을 못 한다고 하며 여기에도 저기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음에 고립

감과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힘들어도 사모가 되가지고 직장 다니느라 힘 다 쓰고 교회 일에 열심을 못내는 것 아닌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속마음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사모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내려고 

전전 긍긍 해요. 원래 사모라는 존재가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들로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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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저는 교회에서 반기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사모이니 왠지 더 주눅 들고 해서 내 의사와 

다르게 일이 돌아간다거나 판단을 받아도 더 입 꼭 다물고 제 마음 다스리며 무명인처럼 있어

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참여자 3). 또 제가 직장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면 어

쩌나 라는 부담감과 동시에 제가 직장 다닌다고 교회 일을 마음 편히 맡기지 못하는 상황을 만

든 듯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위축이 되고 더 목소리도 못 내고.....

가끔 제일 친한 목회자 사모인 친구랑 통화 하면서 서로 하소연해요. 그러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참여자 4).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화낼 수도 없고... 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은 직장동료로서 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일로만 평가 되도 전 기독교인 내지는 사모라는 게 덧 씌워져서 나로 인해 기독교가 평가 된다

든지 목회자 사모가 욕을 먹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늘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 

속마음은 직장동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살죠. 말 못하고 사는 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요

(참여자 6). 전 사모라는 특수한 입장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진짜 솔직한 내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사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에서

도 자유 함이 없고 뭔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성도들 하고는 그야말로 예의를 갖추는 관계라

고나 할까? 제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들어 만 주는 입장이지요. 친정엄마한테도 직장일, 사모일 

다하느라 힘들다 소리 별로 못해요. 우리 엄마는 평신도니까...평신도에게 사모가 징징되는 걸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참여자 7) 

(3)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 

참여자들은 사모로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에 믿고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장을 통하

여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함에 감사하고 비록 직장 일에, 사모 일에 고단하고 

바쁘지만 이 또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임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① 자신이 쓰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을 느낌

참여자들은 힘들어도 직장에 나와 서 일 할 때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숨 쉬

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직장에서 사모인 자신이 더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인간관계

를 맺어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목회자 사모라고 하더니 그래도 좀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 하신다 느끼

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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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서 좋아요. 전도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요. 업

무에서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이라더니 다르긴 다르네..하는 소리도 가

끔 들어요. 제 발전도 있고.. 이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직장동료 중에 결혼하고 나

서 교회를 안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걸 보았어요. 아예 안 믿다가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참여자 1). 그래도 감사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 만나

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하는 지친 영혼으로 보이고...목사님 사모님인 

제가 그 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참여자 2).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냥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내가 사모라는 걸아니까 제가 양보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사모라더니 참 성실하다, 내같으면 못 참고 한소리 했을 텐데 잘 참고 해낸다는 말을 들으면 

힘들다가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생

각 들고...(참여자 4) 그리고 제가 제 주변 친한 동료 6명한테 성경책을 한권씩 주면서 제가 드

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드린다 하니 어쩜 이걸 받는 게 불편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 생각하고 드리고 왔어요.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낌

이 있었겠지만 다들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한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먼 훗날이라는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기대가 되고..제가 뿌리면 하나님은 열

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근데 이건 일반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사모라면 좀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참여자 6). 

② 채우심과 살아 있음을 느낌

참여자들은 사모라는 자리가 직장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였다. 어떠한 길도 하나님께

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늘 노력하며 점검

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이 발전하는 거름으로 역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감정들

이 활력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했다. 또한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심과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모를 같

은 길을 걸어가는 자매로서의 공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서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내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명으로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전문직 직장여성으로 살아가니 자부심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내가 벌어서 

쓰니 좋죠. 힘들지만 일할 곳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해요(참여자 2). 한번 씩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삶을 비춰 봐요. 기도하고... 여쭤보고...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이 허

락하신 삶이 아닌가... 늘 사모와 직장여성이라는 양 갈래길 속에서 내적 갈등을 떠안고 살지만 

저는 압니다.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통 스러워 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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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는 것 보다 주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시니 까요(참여자 3).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도 하나님은혜, 채워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직장을 통해서 채워주

심이 있다는 생각과 제가 돈을 버니까 다른 사모님들이 좀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

가 빌려 드릴 수 있는 거, 사모님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주변에 손 내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

가 같은 사모로서 사모님들의 형편을 더 이해하니까 다른 교회 어려운 사모님들한테 후원을 하

고...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보람일까... 생각해 본적도 

있어요. 제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어떤 존재로 위치

하길 바래서 있는 자리는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큰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나

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면 뭐랄까...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 하나님께서 나에

게도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 하셨을 텐데... 목회자 사모로서 사는 인생이 귀

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은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7). 

2.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일반적 구조 기술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4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

로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사모가 귀한 자리임은 알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면 때때로 이것을 굴레

로 느끼게 하는 주변상황이 있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자신이 사모이기에 그렇지 않은 

직장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맡게 되어도 사모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될까봐 불만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헌신을 요

구 받고 있어 힘들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사모이기에 더 유능해 지려 노력하면서 교회

에서는 직장을 다녀도 사모 역할을 순종적이고 성실하게 해 내려 하는 동시에 직장출

근 때문에 평일에 교회행사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심리로 할 수 있을 

때 교회 일에 더 애쓰다 보니 때때로 소진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고달프고 힘이 들

어도 순종적인 사모 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추어진 얼

굴로 지내면서 자신이 직장에 다님으로 말미암아 남편 목사님의 사역을 더 충분히 돕

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사모가 사역에 전념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닌다

고 평가하는 교인들의 부정적인 시선, 직장일과 사모역할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 자녀들에게 엄마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고 느끼는데서 오는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직장생활이 남편 목사님의 사역에 한계를 짓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에 대한 빚진 자된 마음으로 살아감을 표현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모로서만 살지 않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사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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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이, 교회에서는 교회 일에 전념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사모라는 입장이 덧씌

워져 바라봐 지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이중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위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소속감이 없이 

겉돌게 되고 힘들어도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 속에서도 직장을 다니게 된 것과 사모로서 부

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

님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에 감사

하고 있었다. 사모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 그 곳에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는 감사의 경험들을 표현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목회자 사모로써 직장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이들

이 겪어내고 있는 생생한 삶의 경험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해 시도한 사례

연구로서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 7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수

집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은 12개의 하위 

범주와 4개의 범주로 드러났고 도출된 범주에 따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고

자 한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첫 번째 경험은 사모라는 이름이 굴레가 되

어서 억울함, 소진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삶의 곳곳에서 느껴

지는 제약, 자녀에게는 미안한 엄마. 빚 진자 된 감정 들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목회자 사모들은 기혼직장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목회자 사모된 입장에서 부여되

는 여러 가지 역할 갈등을 중복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진숙ㆍ최원석(2011)의 연구에

서 기혼직장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과중한 역할과 시간 부족이라는 부담감

을 안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혼 유자

녀 직장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한경훈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상당수의 직장여성들이 수퍼우먼 신드롬(Superwoman syndrome)이라는 스트레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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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 일을 완벽하게 양립하려는 심리

상태가 소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전에 의해 온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

여 목회자 사모의 경우, 상기 기술된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해 교회

에서의 사모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반 기혼 직장여성이 겪고 있는 다중

역할로 인한 심리적, 시간적 압박감을 가지는 동시에 목회자 사모라는 입장이 가중되

어 더욱 부담감을 갖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겨진다. 또한 목회자 사모

는 더 높은 평가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바라봐 지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 아내의 자아

정체감과 주관적 웰빙을 다룬 김신섭(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 그것

은 목회자 아내라는 특수한 상황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행동이 목회자 사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과 두려움에 

팽배해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직장에서 사모라는 입장이 덧씌워진 채 

불합리하고 과중한 업무를 강요받고 있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사모와 

기독교인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염려 되어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묵묵히 힘든 일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직장인 목회자 사모로서의 역할

은 일반 직장인 기혼 여성과 목회자 사모가 겪는 어려운 현실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

가고 있기에 더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 및 소진상태에 봉착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와 비교해 볼 때 기혼 직장여성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 수행

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다 여기며 남편과 자녀에게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

고(김근식ㆍ원옥화, 2009: 10)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른 일반 가

정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비교하여 목회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사역의 장소에서 목회자 자신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 등, 온 

가족의 헌신을 기대하는 교인들의 바램이 있다고 했다(홍용인, 2010: 353).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에서 직장인 목회자 사모들은 직장생활 하느라 어느 위치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정죄하고 사모로서의 역할을 애써 감당하며 교

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시간이 등

한시 되는 것과 물질적으로 충분치 못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

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나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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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들은 자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고 교육에 제대로 신경 써 주지 못함에 

죄책감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

리고 어떠한 분야의 직업보다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목회자 사모의 

자리라 하였기에(장은진, 2008: 188) 본 연구의 참여자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은 직장생활과 목회 안에서 양측면의 일들을 감당하며 탈진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고 목회자 사모라는 이미지의 굴레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잘 해내야 한다는 압

박감에 시달리고 있어 크나 큰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목회자 사모

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인격체이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인격체에 대한 존

중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교회 내에서 먼저 사모를 이해하고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사모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함께 나누어 감당해 가고자하

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 된다.

둘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두 번째 경험은 직장과 교회에서 수많은 시

선과 잣대로 평가 되어 지며 스스로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었다. 오미희(2012: 1-4)의 연구와 반신환(2003: 81)의 연구에서 보면 목회자 사

모들은 교인들의 틀에 맞춰진 시선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증폭 시킨다고 말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은 직장을 다님으로써 목회 사역에 불성실한 사모로 평가 받거나 그러

한 상황에 처해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

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하여 월급(사례비)이 적은 경우

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인식 속에는 목회자나 그 사모가 

주어진 경제 형편에 맞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

았다(오미희, 2012). 이로 인하여 사모들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

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반신환, 2003)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인들이 사모에게 

기대하는 틀에는 자신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압박감에 시

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목회자 사모의 입장 및 현실과 관련하여 주봉채(2005)는 어떠

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은 바울의 가르침 즉,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

4:11)”을 오용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목회자 사모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가 그들이 당

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은 생활비로 자녀

의 교육비와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고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한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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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목회자의 수입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

여 사모의 우울정도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손민정, 2013). 목회자 

사모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에서 사모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목회자 

가정의 불화를 가져 오고 목회자의 교회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오미희, 2012). 본 연구에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은 사모라는 자

리를 등한시 여겨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

런데 자신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세속에 물든 사모, 목회 일에 충실

하지 못한 사모로 보여 지면서 이러한 시선 때문에 자꾸만 위축이 된다고 하였다. 그

렇기에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반복적으로 의식되는 교인들의 부정적 시선과 함께 죄

책감으로 인해 교회에 가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육체적, 정신

적으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눅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르심에 대

한 인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손민정, 2013). 이에 

대해서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사모로도 부

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말을 

했다. 어떤 사모는 자신이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실 청

사진이 그려진다고도 했는데 이는 최근 기독교 각계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일터영

성(Workplace Spirituality)’, ‘일터선교(Workplace Mission)’의 개념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여 진다. 성경에서 보면 사도바울도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는데(행 18:1-4)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닌 날에

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떠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각 처소에서 어

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되고 목회자 사

모의 입장에서 직장에서건 교회 내에서건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

는 이유가 그들은 직장에서도 자신이 목회자 사모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요, 편

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욱(2016)의 연구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이 침체기에 있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과 성장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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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 에서는 오늘날 정보 지식산업에 기초한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총체적

인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일터영성’과 ‘일터사역’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해 가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임을 말해 준다고 했다. 이러

한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

회자 사모가 주의 일을 등한시 하고 세속에 속한 사람일 것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라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이 사모의 직

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사모들이 일터에서 주도적인 리더로 잘 성장해 기독교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격려

하고 이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 사료 된다.

셋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세 번째 경험은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힘

든 감정을 나눌 곳도 없고 뚜렷한 소속감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 된 듯한 외로움 

이었다. 목회자 사모를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떠

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박인숙, 

2008)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교회와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자신의 행동거지를 점검

하고 역할기대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서적 고립감은 목회자 사모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로 

실제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진영 외, 

2012: 19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 보다 더욱 외로움을 느

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직장 일에 지쳐 있고 재충전을 할 시간이 

없이 피곤해도 교회 내 직장을 다니지 않는 다른 사모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를 자책하며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료 사모들에게 조차 본인의 힘든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어느 곳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에서도 직장인 사모가 드러낼 수 있는 언행의 한계점

으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고립감과 지지망 부족의 외로운 삶의 모습들을 온몸으로 

감싸 앉은 채 살아가는 것이 참여자들의 인생임을 알 수 있었다. 목회자는 공적인 일

을 하는 사람이고 사모는 이를 묵묵히 돕기 만하면 된다고 사모에게 익명성을 부여하

는 것, 사모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람, 목회자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 내에서 요구하는 모습이기에 사모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느라 성도들이 요구

하는 사모로만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면서 더욱 주눅이 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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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토로할 대상이 없기에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에서도 고독과 외로움

을 경험하고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직장과 교회, 사회에서 이러한 것에서 한계가 있고 결

핍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 져 있다(장은진, 2008: 193).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부터 직장

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시작해 나감으로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지지망을 형성하고 사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정

립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넷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네 번째 경험은 직장생활과 교회 내에서 수

많은 제약과 고단함을 경험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이끄심을 

생각할 때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었다. 

김보람(2017: 8)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고, 배우자(목회자)의 사랑만으로는 사모라는 입장에

서 해결하기 버거운 일들이 많기에 목회자 사모들은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높은 감사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

운 상황에 봉착 할 지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유익한 방향으로의 상황 

재해석 능력이 탁월하다 하였다(Tedeschi, Calhoun,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힘든 

직장생활과 직장을 다니는 사모에 대한 교회내의 부정적 시선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그 곳에서 성실함과 선한 태도를 보여 갈 때 직장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름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

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

하심과 자신을 들어 쓰심을 깨달아 알아 가면서 고된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다. 직장을 통해 필요를 채움 받고 받은 은혜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편이 어려운 사모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어 보람도 느낀다고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였는데 상기에 언급된 연구 내용들이 이

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목회자 뒤에서 묵묵히 사모로서의 

역할만 감당해야 한다고 여기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에 합당한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 하며 이들을 높은 도덕적 잣대

로 평가하려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신앙의 동역자로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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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직장을 다니는 사모를 목회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치

부하던 부정적 시각을 벗겨내고 이들이 겪어내고 있는 고단한 삶의 여정에 대해 관용

의 태도로 바라보며 사모들을 성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목

적 지향적 삶을 살아가야할 존재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하

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으셨는데 필요한 곳을 비추

고 뿌려질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 사모들이 목회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노

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의 삶과 고충에 대해 새

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하였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교회 내 인식 변화의 계

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에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를 근거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교회차원에서 사모의 역할과 위치에 관한 

인식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노력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실

시하여 목회자 사모가 직장을 갖는 것 대해 좀 더 수용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전

환시켜 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한계 짓는 제약과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낮은 자

아존중감과 소외감을 가지며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전인건강을 위해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을 제언한다. 

셋째, ‘일터영성(Workplace Spirituality)’ 및 ‘일터선교(Workplace Mission)’의 개념

과 이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목회자 사모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닌 직

장에서도 올바른 교회문화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연구자와 연구자 주변인들의 교회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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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 가운데서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7명의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수가 충분치 않고 연구자 요인이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참여자

의 수를 확대하거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등의 후속연구를 제

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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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조현미 (고신대학교)

최은정 (교신저자/고신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본 연구는 직장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

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을 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

들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4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의 상황적 구조로 도출되었고 도출된 4개의 구성요소는 ‘굴레

로 덧 씌워진 사모의 자리’, ‘시선으로 에워싸인 삶의 여정’, ‘이방인으로 머무르는 삶’,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 이었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들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사모라는 이름이 굴레가 되어 육체적, 정서적 부담감으로 작용 

하면서 늘 평가의 시선에 사로 잡혀 죄책감에 힘겨워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 마음 나

눌 곳이 없어 외로움을 경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이 신앙 안에서 자신을 들어 쓰심과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다고 말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의 삶의 경험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 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교회 내 인식 변화의 계기

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목회자 사모, 직장생활 경험, 질적연구




